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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천시, 국공립어린이집 2026년 456개소까지 늘린다
- ’22년말 296개소 → ’26년 456개소 226억원 투입, 이용률 21.1%→ 30% -

- 민간·가정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있는 국공립 확충방식 마련 추진 -

- 민간어린이집 전환, 공공형·인천형 어린이집 확충 … 신임원장 역량교육도 병행 -

인천시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보육 환경 조성을 

위해 영유아 부모의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을 매년 40개소 이

상 늘려 2026년 456개소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.

2021년 학부모 대상 인천시 보육정책 수요조사 결과, 학부모들이 원

하는 희망 1순위 보육정책은 국공립어린이집의 확충인 것으로 나타났

다. 시는 이 같은 사회적 요구를 반영해 2022년말 기준 296개소인 인

천시 국공립어린이집을 2026년까지 456개소로 늘려, 국공립어린이집 

이용률을 21.1%에서 30%이상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. 이에 필요한 예

산은 약 226억 원이다.

이를 위해 시는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활성화에 집중할 계획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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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출생, 원아감소 등으로 인해 민간·가정어린이집이 매해 100개소 

이상씩 폐원하는 어려운 상황에서, 민간·가정어린이집과 상생할 수 

있도록 기존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

장기임차로 국공립화한다는 구상이다.

시는 보육의 공공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, 입주자 측면에서는 

입주자 자녀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가 가능하고, 공동주택 브랜

드 가치 상승과 선호도 증가로 주민 만족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내

다 보고 있다.

시는 공동주택 관리동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어린이집 전환 활성화를 

위한 개선비로 최대 5천만 원 지원해 기존 임대료를 보전하도록 하

고, 어린이집에는 기자재비를 최대 1천만 원 지원해 초기 투자비용을 

보전한다. 또 기존 원장의 임기도 5년간 보장한다.

그밖에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 ▲기존 운영자 및 보육교직원 

승계 ▲호봉제 급여 지원으로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▲전환 어린이집 

대상 컨설팅 및 교육을 통한 보육 서비스 향상 ▲향후 추가 시설보수 

필요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. 

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국공립어린이집 신임 원장에 대한 역

량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. 신규 국공립어린이집 질적 수준이 낮아지

면 국공립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

수 있기 때문이다. 

또한 시는 인천의 지역여건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공보육 인프라로서의 

역할을 하는 공공형어린이집, 인천형어린이집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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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민간 부문의 우수한 어린이집 10개소를 공공형 어린이집을 신규 

선정해, 143개소로 늘릴 계획이다. 안전한 급식 제공 및 위생관리 유

지를 위한 조리원 인건비와 유아반(만3~5세)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

을 지원해 고품질의 공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. 

인천형 어린이집은 올해 10개소를 신규 선정해, 193개소로 늘릴 계획

이다. 인천형 어린이집은 교사 대 영아의 비율을 0세반의 경우 1:3에

서 1:2로, 1세반의 경우 1:5에서 1:4로 비율을 낮춰 교사와 아이 모두

의 쾌적한 보육환경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시 자체사업이다. 

김지영 시 여성가족국장은 “영유아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

립어린이집을 확충해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줄어 들기를 기대한다”

며, “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더불어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

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나가겠다.”고 말했다.


